
− 555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8(6) : 555~564, 2013
Korean J Community Nutr 18(6) : 555~564, 2013

http://dx.doi.org/10.5720/kjcn.2013.18.6.555

대구시 한국 대학생과 중국 유학생 및 중국 심양시 대학생의 짠맛에
대한 미각과 짜게 먹는 식행동 비교

지 앙 린·이 연 경†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Comparison of Salty Taste Assessment and High-Salt Dietary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in Daegu, South Korea and University 

Students in Shenyang, China

Lin Jiang, Yeon-Kyung Lee
†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assessment of salty taste and high-salt dietary behavior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Chinese counterparts. The researchers developed a taste assessment computer

program focusing on preference for salty taste, and it was applied to 300 university students, including 100 Korean

students, and 100 Chinese students in Daegu of South Korea, and 100 Chinese students in Shenyang of China (144

males and 156 females). The results of the taste assessment of Chinese and Korean university students are as follows.

Among males, Koreans (36.0%), Chinese students in Korea (36.2%), and Chinese (40.4%) scored highest in the “a

bit salty” followed by “normal.” Among females, Koreans (36.0%), Chinese students in Korea (49.1%), and Chinese

(28.3%) scored highest in the “normal”. In terms of salt concentration in solution, among the male subjects, most

Koreans favored the salt concentration of 0.31%, which is considered to be a “normal” concentration; most Chinese

students in Korea favored 0.63%, which is considered to be “a bit salty”, and most Chinese favored the concentration

of 1.25%, which is considered to be “salty”. As for the female subjects, Koreans, Chi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and Chinese favored 0.31%, the “normal” level of concentration. Korean students scored higher than Chinese students

in Korea and Chinese students both in males and females (p < 0.001, p < 0.01), in terms of high-salt dietary behaviors

favored salty taste. This study suggests that Chinese university students need nutrition education in terms of modifying

eating behaviors to reduce dietary salt intake. (Korean J Community Nutr 18(6) : 555~56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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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나트륨의 과잉섭취는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나트륨의 과잉섭취가 혈액의 부피를 증가시

키고, 혈관수축에 관여하는 나트륨 배설 호르몬과 부신수질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관의 말초혈관저항을 상승시킴으

로써 고혈압을 유발하게 된다(Blaustein & Hamlyn

1983). 실제로 하루 소금 섭취량이 100 mmol 증가하면 수

축기 혈압이 4~5 mmHg 증가하며, 이완기 혈압이 2 mmHg

정도 증가한다(Law 등 1991).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

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5년도 28.1%, 20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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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009년 28.0%, 2010년 28.9%, 2011년

30.8%로 높은 경향이 있다(Korea Health Statistics

2011). 또한 1인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01년

4966.9 mg, 2005년 5260.2 mg, 2007년 4452.9 mg,

2008년 4607.6 mg, 2009년 4617.5 mg, 2010년

4830.5 mg, 2011년 4759.6 mg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나트륨 섭취 권고량 및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나

트륨 목표 섭취량(2000 mg/일)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

(Korea Health Statistics 2011). 

중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의

하면 암,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질환 등은 전체 사망원인 중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고혈압은 첫 번째 위험

요인이다(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09). 또한 중국의 고혈압 유병률은 1979~1980년, 1991

년, 2002년 주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고혈압 유병률이

7.7%, 13.6%, 18.8%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고혈압 환자는 약 1.6억명 정도로 1991년과 비교하면 약

7,000만명 정도 증가하였다(Chin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4). 2002년 중국

주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소금 섭취량은 하루 평

균 12.0 g, 도시지역 10.9 g, 농촌지역 12.4 g으로, 간장의

섭취량은 평균 9.0 g, 도시지역 10.7 g, 농촌지역 8.4 g으

로 조사되었다. 1992년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였지만 중국

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성인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 6 g 보

다 높게 섭취하고 있다(Chin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4).

세계 각국에서는 건강증진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Our Healthier Nations, 미국은 Healthy People 2020,

일본은 Health Japan 21, 중국은 Golden Health

Project 그리고 한국은 Health People 2020 등이다. 그 중

일본은 “Health Japan 21” 정책으로 2009년에 나트륨이

4,280 mg으로 감소하였으며(Kore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12), 영국은 “2010 Salt Target” 정책으

로 2010년까지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9,000 mg에서

6,000 mg으로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Department

of Health 2004). 핀란드의 North Karelia 지역 주민의 소

금 섭취량은 1979년에 남자가 12.9 g, 여자가 10.4 g이었

고, 2002년에는 남자 9.5 g, 여자가 7.4 g으로 감소하였다

(Laatikainen 등 2006). 

중국 베이징과 광저어 노동자 대상 뇨 중 나트륨 배설량과

혈압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결과(1981-1983년), 16개

지역(남, 북, 중부 지방) 야간 뇨를 통한 나트륨 배설량 조

사, 9개 지역 직장인 대상 나트륨 섭취량 조사, 그리고

INTERSALTS 연구의 베이징, 천징, 남닝에서 24시간 뇨

나트륨 배설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뇨중 나트륨의 배설량은

중국의 북부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남부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Liu 등 1988; Pietine 등

1988; Xie 등 2002).

음식에 의해 생성되는 맛의 감각을 미각이라 하며, 이 미

각을 일으키는 것은 음식에 포함된 물질들이다. 맛에 관여

하는 물질이 구강 내 혀에 접촉하면서 발생되는 맛은 미뢰

라는 감각기로 수용된다. 이는 여러 전달 경로를 지나 신경

세포의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고, 뇌에 전달되어 미각을 발

생시킨다(Smith & St John 1999; Katz 등 2001). 미

각피질 신경세포는 짠맛, 신맛, 쓴맛, 단맛, 그리고 감칠맛의

기본적인 다섯 가지 화학적 자극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Ogawa 등 1990; Stapleton 등 2006), 질감과 점도

(Katz 등 2001; Verhagen 등 2004), 그리고 미각의 선호

도(Yamamoto 등 1989)와도 관련이 있다. 감성적 정보처

리인 쾌락도(hedonic value)는 맛의 유·무와 맛감각이 유

쾌하다·불쾌하다 등으로 표현된다(Berthoud 등 2011).

이는 자극의 특성, 유전적, 생리적, 경험적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경험과 생리적 상태는 미각 신경의 일

련의 작용과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Lee 2012).

환경과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여러 나라 간의 음식의 맛과

품질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

루어져 왔다. David 등(1993)은 호주인과 일본인 대상으로

sucrose, sodium chloride, citric acid, caffeine의 4가

지 맛 차이를 식별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두 나라 간 맛의 식

별 차이는 거의 없으나 화학적으로 맛을 느끼는 감각은 유전

적인 원인보다는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나트륨 관련 연구는 각 지역이나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나트륨 섭취량 조사(Yim 등 2005; Lee 등 2007; Son 등

2007; Chung & Shim 2008; Shin 등 2010, Kim 등

2012), 나트륨 섭취감소를 위한 영양교육 효과 평가(Cho

2007; Shin 등 2008b; Kim 등 2009a; Jung 등 2009)

및 짠맛의 인지도와 혈압과의 관계(Ahn 등 2010; Chang

2010), 동북아 아시아인의 짠맛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

비교(Park 등 2009)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대구시에 거

주하는 중국유학생 및 대학생과 중국 북방 도시 중 다섯 번

째로 큰 도시인 심양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짠맛에 대한 미각 판정을 실시하고 나트륨 섭취와 관

련된 식행동 및 식태도를 비교 조사함으로써 한국대학생과

중국대학생을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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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한국대학

생 100명, 중국유학생 100명과 중국 북방지역 심양시 심양

대학 재학 중인 중국대학생 100명의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년 5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짠맛에 대

한 미각판정, 짜게 먹는 식행동, 영양지식 및 식생활태도 등

을 조사하였다.

2. 신체계측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체질량지수(BMI)

를 산출하였다. 혈압은 안정 상태를 유지한 후 전자동 혈압

계(A&D UA-767, Japan)로 측정하였다.

3. 짠맛 미각판정

짠맛에 대한 미각 판정은 Shin 등(2008a)의 방법으로 미

각판정 시료를 제조하였으며 미각판정은 기 개발된 미각 판

정 도구(Lee 등 2007)를 기초하여 닷넷프레임워크, C#,

비쥬얼스튜디오 3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한 컴

퓨터 프로그램(C-2012-010584, Lee 등 2012)을 활용

하여 판정하였다. 조사 대상자에게 시료 염도 5단계 용액

(0.08%, 0.16%, 0.31%, 0.63%, 1.25%)을 5 cc 정도

입에 넣고서 잠시 머금고 있다가 뱉어 내게 한 다음 용액의

농도별로 짠맛의 강도와 선호도에 대해서 각각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짠맛 강도에 대해서는 ‘싱겁다’, ‘약간 싱겁

다’, ‘적당하다’, “약간 짜다’, ‘짜다’로 답하게 하였고, 선호

도에 대해서는 ‘싫다’, ‘약간 싫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좋다’ 등으로 강도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각각 5점 척도로 답

하게 하여 짠맛에 대한 미각을 5단계(싱겁게 먹는 편, 약간

싱겁게 먹는 편, 보통으로 먹는 편, 약간 짜게 먹는 편, 짜게

먹는 편)로 판정하였다. 

 

4. 영양지식, 식생활태도 및 짜게 먹는 식행동

영양지식 및 짜게 먹는 식행동에 관한 설문내용은 식품의

약품안전처(2008)에서 개발한 ‘나(Na)를 위한 나트륨 이

야기’와 선행연구(Jung 등 2009)를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였고, 식생활태도 설문지는 Kwon & Jang(1994)의 연

구를 참고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Yoon 등(2002)

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영양지식에 대한 질문내용은 1일 나트륨 섭취 목표량, 나

트륨 과잉 섭취의 문제점, 영양소의 기능 등에 관한 10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선다형 문항에 대해 틀리면 0점, 맞으면 1

점으로 하였다. 짜게 먹는 식행동 설문지는 짜게 먹는 식행

동 1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일 경우 1점, ‘아니오’일

경우 0점이 되도록 하여 짜게 먹을수록 식행동 점수가 높음

을 의미한다. 식생활태도 설문지는 규칙적인 식생활(5문항),

균형 잡힌 식생활(7문항)과 식생활 건강(8문항)에 관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질문에 ‘예’일 경우 5점, ‘가끔’일

경우 3점, ‘아니오’일 경우 1점이 되도록 하였으며 총 점수

는 100점이었고, 70점 이상 양호, 69~30점 보통·개선 바

람직, 30점 미만은 개선 필수를 의미한다. 

5. 통계처리

본 연구는 SPSS(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Win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모든 분

석에 대한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신체계측치, 시료

농도별 선호도와 강도의 비교, 식생활태도, 짜게 먹는 식습

관 등에 대한 효과 판정은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으며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구하였다.

—————————————————————————

결 과
—————————————————————————

1. 신체계측치 

조사대상자의 신장, 체중, BMI와 혈압의 평균은 Table 1

과 같다.

신장, 체중, BMI는 남녀학생간에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수축기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남학생 경우에 한국대학

생이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

며(p < 0.001), 여학생의 경우에 한국대학생과 중국유학생

이 중국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01). 

2. 짠맛에 대한 미각판정 비교

조사대상자 집단별로 짠맛에 대한 미각을 판정한 결과는

Fig. 1과 같으며, 한국대학생,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남학생의 경우 한국대

학생은 약간 짜게 먹는 편 36.0%, 짜게 먹는 편 10.0%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46.0%가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중국유학생은 약간 짜게 먹는 편 36.3%, 짜게 먹는 편

14.9%로 나타나 전체의 51.2%가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중국대학생의 경우 약간 짜게 먹는 편 40.4%, 짜게 먹

는 편 17.0%로 나타나 전체의 57.4%가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한국대학생의 경우 약간 짜게 먹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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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짜게 먹는 편 14.0%로 나타나 전체의 42%가 짜게

먹는 편으로 나타났다. 중국유학생의 경우 약간 짜게 먹는 편

22.6%, 짜게 먹는 편 3.8%로 나타나 전체의 26.4%가 짜

게 먹는 편으로 나타났다. 중국대학생의 경우 약간 짜게 먹

는 편 28.3%, 짜게 먹는 편 26.4%로 나타나 전체의 54.7%

가 짜게 먹는 편으로 나타났다. 

3. 짠맛 미각 판정 시료 농도별 짠 정도에 대한 인식도의

비교

성별로 짠맛 미각 판정 시료의 염도에 따른 짠 정도에 대

한 인식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0.31%에 대해서 남학생의 경우 한국대학생(2.56±

0.91), 중국유학생(3.00± 0.88)과 중국대학생(2.12±

0.74)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0.63%

에 대하여 약간 짜다에 가깝게 답하였으나 학생들 간에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1.25%에 대하여 한국대학생이 4.20±

0.73, 중국유학생이 4.58± 0.63, 중국대학생이 4.02±

0.56으로 한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보다 유의

하게 짠 것으로 인식하였다(p < 0.001). 

한국대학생, 중국대학생과 중국유학생 남녀 모두 시료의

염도가 높아질수록 그 짠 정도에 대한 인식도가 유의하게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4. 짠맛 미각 판정 시료 농도별 선호도의 비교

성별 농도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한국대학생이 0.31%를 가장 선호하였

고 0.63%, 0.16%, 0.08%, 1.25%의 순으로, 중국유학생

은 0.63%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0.31%, 1.25%,

0.16%, 0.08%의 순으로, 중국대학생은 1.25%를 가장 선

호하였고, 다음으로 0.31%, 0.63%, 0.16%, 0.08%의 순

으로 선호하였다. 

Table 1.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Chinese groups

Male

F-value

Female

F-valueKorean

(n = 50)

Chinese 11)

(n = 47)

Chinese 22)

(n = 47)

Korean

(n = 50)

Chinese 1

(n = 53)

Chinese 2

(n = 53)

Height (cm) 175.7 ± 85.73) 177.3 ± 85.1 175.7 ± 85.9 81.229NS 162.6 ± 4.3 163.0 ± 84.7 164.3 ± 85.4 0.182NS

Weight (kg) 870.0 ± 88.58 870.0 ± 10.0 869.9 ± 11.1 80.001NS 851.8 ± 4.0 851.1 ± 86.3 853.7 ± 85.7 2.920NS

BMI (kg/m2)4) 822.6 ± 82.4 822.3 ± 82.8 822.6 ± 83.0 80.271NS 819.6 ± 1.5 818.9 ± 83.0 819.8 ± 82.3 2.212NS

Blood Pressure (mmHg)

SBP5) 136.6 ± 15.8b 119.2 ± 13.3a 124.6 ± 17.9a 15.575*** 112.9 ± 9.3b 111.2 ± 11.8b 105.0 ± 10.4a 8.042***

DBP6) 879.4 ± 89.8b 870.1 ± 10.4a 872.3 ± 10.9a 10.776*** 870.3 ± 7.8b 869.8 ± 10.0b 864.1 ± 87.9a 8.139***

1) Chinese 1: Chinese living in Korea
2) Chinese 2: Chinese living in China
3) Mean ± SD
4) BMI: Body Mass Index, [weight(kg)/height(m2) 
5) SBP: Systolic Blood Pressure
6)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 p < 0.001
ab: Values with the different small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3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01
NS: not significant

Fig. 1. Comparison of salty taste assessment scores between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Chinese 1: Chinese living in Korea, Chinese 2: Chinese living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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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경우 한국대학생,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이 모

두 0.31%를 가장 선호하였다. 한국대학생은 0.63%,

1.25%, 0.16%, 0.08%의 순으로, 중국유학생은 0.16%,

0.63%, 0.08%, 1.25%의 순으로, 중국대학생은 1.25%,

0.63%, 0.08%, 0.16%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중국유학생

이 중국대학생과 한국대학생보다 0.16%를 유의하게 선호

하였으며(p < 0.01), 중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과 한국대학

생보다 1.25%를 유의하게 선호하였다(p < 0.001).

남학생의 경우 중국유학생은 염도에 따른 선호도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대학생과 중국대학생은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 < 0.01, p < 0.001). 기준 염도를 031%로

보았을 때 0.08%와 0.16%의 낮은 농도에서는 한국대학생

과 중국대학생이 염도가 높아질수록 선호도도 높게 느꼈고,

0.63%와 1.25%의 높은 농도에서 한국대학생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반면에 중국대학생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학생의 경우 한국대학생,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 모

두 염도에 따른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p < 0.001, p < 0.05). 한국대학생과 중국유학생은 기준 염

도를 031%로 보았을 때 0.08%와 0.16%의 낮은 농도에서

는 염도가 높아질수록 선호도도 높게 느끼며 0.63%와 1.25%

의 높은 농도에서는 염도가 높아질수록 선호도는 떨어지는

반면 중국대학생은 낮은 농도에서는 선호도가 낮았으나, 높

은 농도에서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짜게 먹는 식행동 비교

짜게 먹는 식행동의 비교는 Table 4와 같다. 남녀학생이

“별미밥이나 덮밥 종류를 좋아한다”, “짜장, 라면, 우동 등

면류를 좋아한다”는 문항에 한국대학생이 중국대학생과 중

국유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p < 0.001, p < 0.01, p < 0.01). 남학생은

Table 2. Comparison of the intensity1) of saltiness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Concentration

Male

F-value

Female

F-valueKorean

(n = 50)

Chinese 12)

(n = 47)

Chinese 23)

(n = 47)

Korean

(n = 50)

Chinese 1

(n = 53)

Chinese 2

(n = 53)

0.08% 1.36 ± 0.664)A 1.34 ± 0.56A 1.13 ± 0.40A 2.575 1.28 ± 0.54A 1.34 ± 0.55A 1.15 ± 0.36A 2.049

0.16% 1.68 ± 0.77B 1.38 ± 0.57A 1.36 ± 0.82A 2.920 1.60 ± 0.78B 1.72 ± 0.74B 1.45 ± 0.75B 1.616

0.31% 2.56 ± 0.91C 3.00 ± 0.88B 2.12 ± 0.74B 2.441 2.36 ± 1.01C 2.57 ± 0.93C 2.17 ± 0.70C 2.653

0.63% 3.82 ± 0.72D 3.60 ± 0.88C 3.43 ± 0.83C 2.909 3.84 ± 0.87D 3.83 ± 0.78D 3.68 ± 0.83D 0.627

1.25% 4.32 ± 0.71E 4.29 ± 0.78D 4.11 ± 0.84D 1.089 4.20 ± 0.73aE 4.58 ± 0.63bE 4.02 ± 0.56aE 8.690***

F-value 146.041*** 143.160*** 138.063*** 134.825*** 181.206*** 165.718***

1) Unsalty; 1, slightly unsalty; 2, neither unsalty nor salty; 3, slightly salty; 4, salty; 5
2) Chinese 1: Chinese living in Korea
3) Chinese 2: Chinese living in China
4) Mean ± SD
***: p < 0.001
ABC: Values with the different capital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concentratio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01. 
ab: Values with the different small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3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01.

Table 3. Comparison of taste preference1)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Concentration

Male Female

Korean

(n = 50)

Chinese 12)

(n = 47)

Chinese 23)

(n = 47)

Korean

(n = 50)

Chinese 1

(n = 53)

Chinese 2

(n = 53)

0.08% 2.22 ± 1.064)A 2.21 ± 1.25 1.79 ± 1.28A 2.02 ± 1.00A 2.26 ± 1.20B 2.25 ± 1.27A

0.16% 2.34 ± 1.04A 2.32 ± 1.20 2.04 ± 1.37AB 2.22 ± 1.15bAB 2.91 ± 1.32aC 2.19 ± 1.46a**A

0.31% 2.88 ± 1.14B 2.74 ± 1.11 2.55 ± 1.32BC 2.78 ± 0.28C 3.30 ± 1.07C 2.89 ± 1.17B

0.63% 2.64 ± 1.16AB 2.83 ± 1.37 2.30 ± 1.11C 2.62 ± 1.11BC 2.43 ± 1.10B 2.58 ± 1.12AB

1.25% 2.18 ± 1.17A 2.43 ± 1.25 2.62 ± 1.28C 2.34 ± 1.02bABC 1.70 ± 0.91aA 2.58 ± 1.12b***AB

F-value 3.616** 2.213NS 6.575*** 3.745** 15.738*** 2.748*

1) Dislike; 1, Slightly dislike; 2, Ordinary; 3, Sightly like; 4, Like; 5
2) Chinese 1: Chinese living in Korea
3) Chinese 2: Chinese living in China
4) Mean ± SD
**: p < 0.01, ***: p < 0.001
ABC: Values with the different capital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concentratio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01. 
abc: Values with the different small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3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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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전 습관적으로 소금이나 간장을 넣는다”에 중국유학

생(2.60± 1.12점)과 중국대학생(2.47± 1.02점)은 한

국대학생(1.72± 0.88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여학생은 “라면, 햄 등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다”에 한국대

학생(2.92± 1.03점)이 중국유학생(2.47± 0.80점)과

중국대학생(2.68± 0.92점)보다 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5) “식사 전 습관적으로 소금이나 간장을

넣는다”에 한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보다 식행

동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p < 0.001).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남학생의 경우는 한국대학생

(33.72± 5.04점)이 중국유학생(31.30± 5.43점)과 중

국대학생(29.11± 5.26점)보다 유의하게 더 짜게 먹는 것

으로 나타났다(p < 0.001). 여학생의 경우 한국대학생이

31.96± 6.50점, 중국유학생이 29.25± 3.58점, 중국대

학생이 29.67± 5.37점으로 한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보다 유의하게 짜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6. 짠맛 미각판정치, 영양지식, 식생활태도 및 짜게 먹는

식행동 비교

미각판정치, 영양지식, 식생활태도 및 짜게 먹는 식행동 총

점수는 Table 5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미각판정치는 한국대학생이 3.24± 1.12

점, 중국유학생이 3.40± 1.12점, 중국대학생이 3.36±

1.29점으로 나타났다. 식생활태도는 중국유학생(57.36±

14.34점), 한국대학생(58.88± 11.61점), 중국대학생

(60.85± 14.18점)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영양지식

과 짜게 먹는 식행동은 한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과 중국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p < 0.001). 

여학생의 경우 미각판정치는 중국대학생(3.62± 1.10

점)이 중국유학생(3.04± 0.83점)과 한국대학생(3.28±

1.09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 < 0.05). 영양지식은 한국

대학생,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이 각각 7.04± 1.98점,

5.06± 2.27점, 4.47± 2.65점으로 한국대학생이 중국유

학생과 중국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식생

활태도는 중국대학생(67.36± 14.78점)이 한국대학생

(60.56± 11.99점)과 중국유학생(63.58± 11.42점)보

Table 4. Comparison of high-salt eating behavior related to salty foods between Korean and Chinese groups 

Items

Male Female

Korean

(n = 50)

Chinese 11)

(n = 47)

Chinese 22)

(n = 47)

Korean

(n = 50)

Chinese 1

(n = 53)

Chinese 2

(n = 53)

81. I like bowls of rice served with 

toppings. 
83.56 ± 0.733)c 3.09 ± 1.02b 2.27 ± 0.80a*** 3.48 ± 0.91b 3.34 ± 0.73b 2.98 ± 0.87a**

82. I like Ramyon, Jajamgmyeon, 

and Udon.
83.96 ± 0.81c 3.13 ± 1.16b 2.57 ± 0.83a*** 3.58 ± 1.20b 3.00 ± 0.81a 2.85 ± 0.95a**

83. I like soup. 83.34 ± 1.08 3.47 ± 0.80 3.13 ± 0.97 3.38 ± 1.03 3.68 ± 0.87 3.45 ± 0.93

84. I like salty snacks with drinks. 82.78 ± 1.02 2.87 ± 1.13 3.00 ± 0.96 2.60 ± 0.99 2.43 ± 0.96 2.66 ± 1.02

85. I like potato chips, popcorn, 

crackers.
83.58 ± 1.05b 2.89 ± 1.26a 2.66 ± 1.01a*** 3.26 ± 1.12 2.79 ± 0.99 2.92 ± 0.92

86. When I eat a soup or pop stew, 

I drink up soup in whole.
82.94 ± 1.45 2.85 ± 1.23 2.68 ± 0.98 2.34 ± 1.24 2.53 ± 0.97 2.57 ± 0.89

87. I think side dishes should be a 

little bit salty. 
82.90 ± 1.13 2.85 ± 1.08 2.79 ± 1.12 2.74 ± 1.01 2.40 ± 0.95 2.70 ± 0.91

88. I like to eat food from the 

kimchi group at every meal.
83.10 ± 1.15b 2.11 ± 0.94a 2.13 ± 0.99a*** 3.36 ± 1.10b 1.94 ± 0.82a 2.09 ± 0.56a***

89. I like processed foods such as 

Ramyon and ham.
83.04 ± 0.93 2.94 ± 0.92 2.62 ± 0.99 2.92 ± 1.03b 2.47 ± 0.80a 2.68 ± 0.92ab*

10. I like fast food such as 

hamburgers and pizza.
82.80 ± 0.99 2.51 ± 1.00 2.34 ± 0.98 2.80 ± 0.95b 2.42 ± 0.82a 2.32 ± 0.78a*

11. I have a habit of adding soy 

sauce or salt before I eat 

certain foods.

81.72 ± 0.88a 2.60 ± 1.12b 2.47 ± 1.02b*** 1.50 ± 0.68a 2.25 ± 1.00b 2.43 ± 0.95b***

Total 33.72 ± 5.04c 31.30 ± 5.43b 29.11 ± 5.26a*** 31.96 ± 6.50b 29.25 ± 3.58a 29.67 ± 5.37a*

1) Chinese 1: Chinese living in Korea
2) Chinese 2: Chinese living in China
3) Mean ± SD
*: p < 0.05, **: p < 0.01, ***: p < 0.001
abc: Values with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3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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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짜게 먹는 식행동은 한국대

학생 31.96± 6.50점, 중국유학생 29.25± 3.58점, 중국

대학생 29.66± 5.37점으로 한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7. 짠맛 미각판정치, BMI, 혈압, 식생활태도, 짜게 먹는 식

행동의 상관관계

전체 대학생 대상과 한국대학생과 중국대학생 대상으로 짠

맛 미각 판정치, BMI, 혈압, 식생활태도, 짜게 먹는 식행동

과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 대학생 대상으로 수축기 혈압와 식생활태도(r = -

0.133, p < 0.05)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짜게

먹는 식행동(r = 0.136, p < 0.05)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중국대학생의 경우에 수축기 혈압과 식생활태도

(r = -0.215, p < 0.05)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 찰
—————————————————————————

한국대학생과 중국대학생의 혈압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

Table 5. Comparison of the salty taste assessment, nutrition knowledge, high-salt dietary attitude and high-salt dietary behaviors
between Korean and Chinese students groups

Items

Male Female

Korean

(n = 50)

Chinese 11)

(n = 47)

Chinese 22)

(n = 47)

Korean

(n = 50)

Chinese 1

(n = 53)

Chinese 2

(n = 53)

Salt taste 

assessment
83.24 ± 81.123) 83.40 ± 81.12 83.36 ± 81.29NS 83.28 ± 81.09a 83.04 ± 80.83a 83.62 ± 81.10b*

Nutrition knowledge 86.58 ± 81.51b 84.40 ± 81.91a 84.38 ± 82.75a*** 87.04 ± 81.98b 85.06 ± 82.27a 84.47 ± 82.65a***

High-salt dietary 

attitude
58.88 ± 11.61 57.36 ± 14.34 60.85 ± 14.18NS 60.56 ± 11.99a 63.58 ± 11.42a 67.36 ± 14.78b*

High-salt eating 

behavior
33.72 ± 85.04c 31.30 ± 85.43a 29.11 ± 85.26b*** 31.96 ± 86.50b 29.25 ± 83.58a 29.66 ± 85.37a*

1) Chinese 1: Chinese living in Korea
2) Chinese 2: Chinese living in China
3) Mean ± SD
*: p < 0.05, ***: p < 0.001
abc: Values with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3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01 
NS: not significant

Table 6. Correlation between salty taste assessment, BMI,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high-salt dietary attitude, and
high-salt dietary behaviors

Items BMI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Total

(n = 300)

Salty taste assessment 0.023 −0.016 −0.028

High-salt dietary attitude −0.088 −0.133* −0.112

High-salt eating behavior 0.037 −0.136* −0.056

Items BMI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Korean

(n = 100)

Salty taste assessment 0.001 −0.032 −0.010

High-salt dietary attitude −0.005 −0.003 −0.087

High-salt eating behavior 0.061 −0.109 −0.010

Items BMI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Chinese11)

(n = 100)

Salty taste assessment 0.094 −0.007 −0.042

High-salt dietary attitude −0.164 −0.089 −0.103

High-salt eating behavior 0.108 −0.122 −0.009

Items BMI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Chinese22)

(n = 100)

Salty taste assessment −0.045 −0.047 −0.006

High-salt dietary attitude −0.087 −0.215* −0.195

High-salt eating behavior −0.072 −0.019 −0.038

1) Chinese 1: Chinese living in Korea
2) Chinese 2: Chinese living in China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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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은 남녀학생 모두 한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처럼 본 연구 대상 한국인 학생들

의 경우 비교적 혈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짜게

먹는 식행동 점수가 한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아서 짜게 먹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Chang(2010)의 연구에서 여자 대학생의 수축기 혈압은

109± 9.2 mmHg, 이완기 혈압은 74± 4.6 mmHg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한국여학생의 수축기 혈압 112.86± 9.27

mmHg, 이완기 혈압 70.28± 7.84 mmHg와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짠맛 미각판정에서 약간 짜게 먹는 편과 짜게 먹는 편을 합

하면 한국대학생이 46.0%, 중국유학생이 51.1%, 중국대학

생이 57.4%로 중국대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유학생과 중국대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더 짜게 섭취하고 있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Shin 등(2008a)의 2005~

2007년 3년 동안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인 짜게

먹는 편이 45.4%와 비교해도 중국대학생의 짜게 먹는 비율

이 한국인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짠맛 선호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는 한국대학생이 0.31%

농도를 가장 선호하였고, 중국유학생이 0.63% 농도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중국대학생이 1.25% 농도를 가장 선호하였

다. 여학생의 경우는 한국대학생,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

이 0.31%를 가장 선호하였다. Choi 등(1997)의 연구에서

경북지역 여대생의 경우 육수 염도 0.6%를 선호하는 비율

이 50.7%, 염도 0.4%를 선호하는 비율은 32.4%였고, Ahn

등(2010)의 연구에서 한국 젊은 성인들은 염도 0.5%와

0.6%를 가장 선호하였고, Chang(2010)의 연구에서는 염

도 0.5%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국

대학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대학생이 한국대학생 뿐 아

니라 성인보다 더 짠 농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ark 등(2009)의 동북아시아의 짠맛에 대한 인지도 및 기

호도 비교 연구에서 소금 용액에 대한 짠맛의 기호도는 한국

인, 일본인, 중국인 모두 0.3% 농도의 짠맛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호도가 높은 편인 0.3~0.7% 농도에

서 일본인의 기호도는 한국인, 중국인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중국유학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유학생이 더 짠 농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각판정치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한국대학생 3.24± 1.12

점, 중국유학생 3.40± 1.12점, 중국대학생 3.36± 1.29

점으로 조사되었다. 여자의 경우 한국대학생 3.28± 1.09

점, 중국유학생 3.04± 0.83점, 중국대학생 3.62± 1.10

점으로 중국대학생이 한국대학생과 중국유학생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p < 0.05). Kim 등(2009a)의 성인 대상 연구에

서는 전체적으로 남자의 미각판정치가 3.52± 0.67, 여자

는 3.39± 0.55로 나타나 본 연구의 한국대학생 및 중국대

학생 보다 더 높았고, Kim 등(2012)의 전국 권역별 성인의

짠맛에 대한 미각판정치가 3.46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더

높았다.

짜게 먹는 식행동에서 ‘라면, 햄 등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다’, ‘짜장, 라면, 우동 등 면류를 좋아한다’ 문항을 포함하여

특히 ‘매끼에 김치류를 많이 먹는다’는 문항에 한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보다 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

다(p < 0.001, p < 0.001). 한국인의 경우 김치, 장류, 생

선, 젓갈 등 소금 함량이 높은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함으로

써 나트륨의 과잉섭취가 전통적인 식사의 문제점 중의 하나

로 지적되었으며(Kim & Paik 1987), 한국은 전통적으로

밥 중심의 식사를 하여 소금이 다량 함유된 김치, 장아찌, 장

류 등을 섭취하여 짠맛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 소금섭취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에 속한다(Song & Lee 2008). Nam

& Lee(1985)는 전체 나트륨의 70% 이상이 김치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에 함유된 소금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짜게 먹는 식행동 점수는 남녀 각각 한국대학생, 중국유학

생, 중국대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01, p <

0.05). 중국유학생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한국인의 짜

게 먹는 식생활에도 적응한 듯이 중국 거주 대학생과 비교했

을 때 식행동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영양지식 점수는 한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

보다 높았으며(p < 0.001), 중국대학생의 영양지식 점수는

세 집단 중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대학생이 중

국대학생보다 평균 2점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학생들

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술가정 과목에서 식생활에 대한 지식

을 계속 공부해왔지만 중국에는 이런 과목이 없기 때문에 식

품이나 식생활에 대한 지식을 배운 적이 없으므로 영양지식

점수는 한국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축기혈압과 식생활태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짜게 먹는 식행동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식생활태도가 나쁠수록, 또한 짜게 먹는 식행동을 가질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소금 섭취 저감화를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중국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소금 과잉 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

직 나트륨 섭취 저감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영양교육 프로

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에서도 저염 섭취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저감화를 위한 홍보를 실

시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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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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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구시 대학생 및 유학생과 중국 심양

시 대학생의 짠맛에 대한 미각과 식행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

하여 한국대학생, 중국유학생 및 중국대학생의 총 300명(남

학생 144명, 여학생 156명)을 대상으로 짠맛에 대한 미각

판정을 실시하고, 이들의 영양지식, 짜게 먹는 식행동 및 식

생활태도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신장, 체중, BMI는 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수

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남녀학생 모두 한국대학생이 중

국대학생과 중국유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p < 0.001, p < 0.001, p < 0.001).

짠맛 미각판정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한국대학생, 중국유

학생, 중국대학생이 모두 “약간 짜게 먹는 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한국대학생과 중국유학생이 “보

통으로 먹는 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국대학생은 “보통

으로 먹는 편”과 “약간 짜게 먹는 편”이 높게 나타났다. 미각

판정치는 남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여학생들간

에는 중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과 한국대학생보다 높게 나타

났다(p < 0.05). 

영양지식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한국대학생이 중국유학

생과 중국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p <

0.001). 

짜게 먹는 식행동 점수는 남학생의 경우는 한국대학생이

33.72± 5.04점, 중국유학생이 31.30± 5.43점, 중국대

학생이 29.11± 5.26점으로 한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여학생의 경

우도 한국대학생이 31.96± 6.50점, 중국유학생이 29.25

± 3.58점, 중국대학생이 29.66± 5.36점으로 한국대학생

이 중국유학생과 중국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식생활태도 점수는 남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 여학생들 간에 중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과 한국대학생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p < 0.05). 식생활태도는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전체 대학생 대상으로 수축기 혈압과 식생활태도(r = -

0.133, p < 0.05)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짜게

먹는 식행동(r=0.136, p < 0.05)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 중국대학생의 경우에 수축기 혈압과 식생활태도(r =

-0.215, p < 0.05)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짜게 먹는 식행동 점수는 한국대학생이, 중국

유학생과 중국대학생보다 더높게 나타났지만 짠맛 미각 판

정결과는 중국대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더 짜게 먹는 편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은 중국에서

도 싱겁게 먹기 프로그램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인들

을 위한 싱겁게 먹기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앞으로

중국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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